
"텐프로 운영하고 여성 투입"…양현석 '성접대 의혹' 핵심
인물 정마담의 실체(종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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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현석�YG엔터�대표�사진=YG엔터�제공

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‘스트레이트’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화류계

여성들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정마담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.

27일 전파를 탄 ‘스트레이트’에서는 ‘YG, 강남 클럽과 커넥션’이라는 제목으로 양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집중적

으로 파헤쳤다. 이날 제작진은 2014년 7월 YG가 동남아시아 재력가 2명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

을 입수해 공개했다.

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접대 대상은 태국인 밥과 얼리우드 등 연예계 큰 손으로 알려진 말레이시아 재력가 조로우

씨로 지난 2014년 한국을 찾은 이들은 강남의 한 고급식당에서 열린 YG주최 모임에 참석했다. 이 자리에는 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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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와 소속 가수들이 함께했다.

당시 행사에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 황하나씨도 동석했다는 증언도 나오면서 파

장이 커지고 있다.

황하나�연합뉴스

한 목격자는 “YG사람들과 재력가를 포함해 남성 8명 정도가 식당 가운데 앉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 초대된 여성

25명이 있었다”며 “초대된 일반인 중 남양유업 창업자의 외손녀 황하나씨도 있었다”고 전했다.

한편 스트레이트는 이날 자리에 참석한 여성 25명 가운데 10명 이상은 ‘정 마담’이라는 인물이 동원한 화류계 여

성들이었다고 전했다. 스트레이트 측은 해당 식사 자리 이후 클럽에서 2차 술자리가 이어졌고 매번 술집 여성들

이 이들 모임에 함께 했다고 보도했다.

서울경제 https://www.sedaily.com/News/NewsView/NewsPrint?Nid=1VJB...

2 of 3 3/30/25, 09:16



양현석�YG엔터�대표�서경스타DB

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‘스트레이트’ 팀 고은상 기자는 이날 MBC라디오 ‘심인보의 시선집중’과의 인터뷰에서

이번 사건에서 정마담과 황하나의 등장 이유에 대해 밝혔다. 고 기자는 정마담과 황하나에 대해 “황하나도 중요

한 인물이다. 정마담은 양현석, 승리 등 YG 인사들과 인맥이 깊다. 텐프로라고 하는 가라오케 업소를 운영하며

여성들을 관리하고 투입한다. 정재계 쪽에도 끈이 있다고 정평이 나 있는 분”이라고 설명했다.

황하나는 지난 2일 방송된 JTBC ‘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’를 통해 클럽 버닝썬의 VIP이었고 버닝썬 이문호 대표

와도 친분이 있었다고 알려졌다. 방송에 따르면 황씨는 술집 애들과 많이 어울렸으며 약 먹고 서로 성관계를 하

는 ‘하파’(하우스파티)까지 즐겼다. ‘하파’는 주로 서울 한남동·청담동·역삼동 등 유명 고급빌라에서 이뤄졌다.

황하나는 지난 2∼3월 옛 애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.5ｇ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한남

동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. 지난해 9∼10월 박유천이 살던 서울 강남구 삼

성동 오피스텔에서 박유천이 소지하던 필로폰을 1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. 황하나와 박유천이 같은 혐

의로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연인이었던 두사람이 같은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았졌다. 황하나는 다음달 5일 첫 공

판이 예정됐으며, 박유천의 공판기일은 6월14일로 확정됐다.

한편 경찰은 양 대표의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 성접대 의혹에 대해 경찰은 “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보

도내용을 검토하겠다”고 밝혔다. /김경훈기자 styxx@sedaily.com

<저작권자 ⓒ 서울경제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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